
금연보조제 시장쟁탈전 치열
1000억원 시장 놓고 대웅·한독에 동방 참여 … 손해보상 소송도

2002년 국내 최대의 이슈가 대통령 선거,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금연열풍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금연운동과 함께 나타난 금연열풍은 방송계, 의약계, 정치권으로 영향을 미쳐 보건복지부에서

도 적극적으로 금연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의약계에서는 금연보조제를 앞다퉈 출시하는 등 판매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금연보조제 시장에서 과다경쟁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금연보조제에는 의약용으로 Nicothine 패치

형이 있으며, 일반보조제로는 금연초, 금연껌, 흡연하면서 금연하는 담배 등 종류도 다양하다.
금연보조제 시장은 2001년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의약용 니코틴 패치가 100억원 대이고, 나머지는 일반

보조제가 900억원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부에 붙이는 니코틴 패취 시장은 대웅제약의 니코스탑이 60억원, 한독약품의 니코덤패취가 40억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02년에는 1.5배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Pharmacia의 신제품 출시로 인

해 150억-200억원 시장이 형성돼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의 니코스탑은 2001년 4월-2002년 3월 실적이 100억원대로 전년 40억원에서 15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니코틴 패취는 위장장애, 두통 등의 부작용 등이 있고, 금연초는 생약 성분이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동방제약에서 흡연하면서 금연의 해로운 물질은 흡입하지 않는 담배를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동방제약의 Nocigar는 현재 국제 특허를 출원중으로 현재 미국시장 공략을 목표로 미국에 생산공장을 건설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Nocigar의 개발동기는 20년 전 개발중이던 음료를 실험자들이 복용한 후 담배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에서

우연히 시작됐다고 동방제약은 밝혔다.
그러나 동방제약의 Nocigar는 일반담배와 같이 전매 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광고를 할 수 없고, 세금이 높아

가격이 1갑당 2만5000원 선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배려를 원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혜인의 배금자 변호사는 원고 30명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30억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중

이다. 실질적으로 직접 흡연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5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5000만원이다.
그러나 금연운동협의회가 집계한 흡연에 의한 사망 관련 질환자가 3만명에 이르고 있어 모두 소송에 참가

할 경우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 청구액이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40여년 전부터 담배소송이 진행돼 왔으며, 최근 원고측에서 일부 승소해 미국 정부는 배상

액 지급이 결정됐지만 오랜 기간의 소송 진행동안 원고들의 경제적 부담과 변호사들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에 의한 의료비 및 간접비용은 연간 6조억원 대에 이르러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인삼공사는 소송답변에서 담배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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